
KEB하나은행은 재미있는 세종이야기와 함께 경복궁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행사에는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 연구소장이 ‘경복궁과 세종’에 관한 강의를 맡아 깊이를 더

했다.  

세종은 경복궁에서 즉위한 조선의 첫 임금이다. 재위 중반부인 1433년(15년)부터는 경복궁과 기타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경복궁을 조선의 실질적인 법궁으로 완성한 임금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경복궁 나들이는 흥례문을 지나 금천교를 지나면서 시작됐다. 금천교에는 하늘의 사슴이라 불리는 

‘천록’ 4마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물길을 따라 들어오는 근심걱정을 막아준다고 한다. 손님들은 각자의 고

민과 걱정을 덜어내는 기분으로 금천교를 지나 근정전으로 향했다. 경복궁에서 가장 유명한 근정전은 경복궁

의 으뜸 궁궐로 ‘지도자가 정말로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다. 세종은 인재

를 기르는 일과 유능한 인재를 뽑아 일을 맡기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 집현전을 확장하는 데 힘썼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근정전 동쪽 융문루를 지나 만나는 동궁전 뜨락. 이곳은 근정전이나 교태전 부근처럼 사

람들로 붐비지도 않으며 멀리 인왕산과 북악의 풍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향원정, 건천궁을 지나 다양한 궁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덧 경회루에 도착했다. 3,000여 평 

넓이와 수심 1.9m의 호수 위에 세워진 경회루는 우리나라 고궁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회루 앞에 세워진 수정전은 사정전과 집현전이 있던 자리로 세종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KEB하나은행은 고궁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봄날의 멋진 추억을 손님들께 선물했으며, 행사에 초대된 손

님들은 “세종에 대한 관심과,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깊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손님들을 

수준 높은 문화행사에 초대해 역사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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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우는 ‘진해 군항제’는 4월에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다. KEB하나은행은 VIP 

손님들에게 그 진풍경을 선물하고자 아름다운 웰빙 투어를 진행했다. 

매년 4월 열리는 군항제는 올해 ‘해군사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됐다. VIP 손님들은 진해에 

도착해 먼저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군항제 기간에만 개방되는 영내를 둘러보며 아름드리 벚꽃 터널을 거닐고 

군함에 올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다. 또 해군사관학교 박물관과 거북선 내부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진해 시내에 위치한 ‘문화공간 흑백’으로 옮겨 색다른 휴식 시간을 가졌다. 10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공간 

흑백’은 서양화가 고(故) 유택렬 화백이 운영하던 곳으로 진해의 유일한 클래식 찻집이자 이중섭, 김춘수, 윤이상, 서정

주 등이 거쳐 간 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다. 옛 모습 그대로 한 자리를 지켜 온 흑백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추억의 향

수를 되살려 주었다. 현재 흑백은 유 화백의 딸인 피아니스트 유경아 씨가 뒤를 이어 음악회나 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

을 진행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지난해 창원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었다. 클래식 음악과 따뜻한 차 한 잔의 여

유를 즐긴 손님들은 본격적인 벚꽃 구경을 위해 여좌동 ‘로망스 다리’와 경화역으로 옮겨 말 그대로 황홀한 꽃천지를 

만끽했다. 

이튿날에는 옛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경북 문경으로 향했다. 손님들은 한옥마을에서 상쾌한 공기

를 마시며 한국의 여유로운 정취에 푹 빠지기도 하고, 드라마 세트장을 둘러보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즐겼다. 건강식

으로 정성껏 차려진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여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 줄 수 있는 수안보 온천으로 향했다. 따끈한 

물에 온몸을 담그니 그동안의 피로가 모두 사라진 듯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이번 여행을 함께 한 손님들은 “특급호텔 숙박과 정갈한 식사,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계절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고

귀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들의 몸과 마음을 행

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문화행사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4월, 2회에 걸쳐 

VIP 손님 40여 명을 

모시고 경남 진해와 

경북 문경새재를 

돌아보는 국내 웰빙 

투어를 진행했다. 

벚꽃의 향연과 역사 속 

시간 여행이 어우러진 

1박2일은 손님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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